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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뿌리는 한 중국인 의사가 보내온 꾸러미에 들어 있던 것

으로, 야생 인삼이 한국에서만 자란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맨드레이크나 기타 뿌리처럼 두 개의 다리로 갈라져 있음. 

달콤한 맛,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쓴맛이 난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단맛이 있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서 

쓴맛이 남. 야생으로, 어디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자란다. 또한 통킹, 중국,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 간질, 고열과 다른 만성적, 심각한 질환에 

쓰인다. 단독 혹은 약재와 함께 쓰인다. 

매우 값비싼 식물로 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왕립학회가 인삼에 주목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영

국에서는 인삼을 이용한 치료법을 담은 임상 사례집이 출판

됐다. 로버트 위티(Robert Wittie, 1613~1684)가 쓴 <동인

도에서 수입한 닌 혹은 닌징이라 불리는 뿌리에 대한 고찰

Some Observations Made Upon the Root called Nean, 

or Ninsing, Imported from the East-Indies>(1680)이 바

로 그것이다. 

위티는 요크셔에서 온천 요법을 내세워 부유한 환자들을 유

치하던 야심만만한 의사로, 당시 과학자들이 주목한 인삼

을 발 빠르게 환자들 치료에 적용했다. 이 사례집은 왕립학

회 회원에게 보낸 편지를 발췌한 형식을 취한 일종의 홍보성 

팸플릿으로, 지방에 거주하던 위티가 런던을 중심으로 펼쳐

지던 인삼에 관한 최신 유행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

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위티는 선물로 받은 인삼 한 꾸러미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

한 결과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인삼은 ‘세계 

최고의 약’이며, 자신은 인삼을 사용해 주로 폐질환과 전반

적인 기력 저하, 고열과 통증을 치료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인삼이 특히 폐결핵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폐결핵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인삼

은 환자의 상태를 탁월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썼다.

홍보성 팸플릿의 특성상, 그리고 야심만만한 위티의 성정

을 반영하듯 이 사례집에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여러 차

례 나타난다. 임상 사례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앤드루 마블

(Andrew Marvel, 1621~1678)은 위티가 살던 요크셔 출신

의 유명한 시인이다. 마블은 영국의 내란 시절 왕당파와 의

회파 사이를 오갔던 행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치가이기도 

하다. 위티는 또한 심지어 교황이 인삼을 칭찬했다고 썼는가 

하면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을 언급하기도 한다. 보일은 열네 번째 아

이로 태어나 평생 병약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로는 장수에 

해당하는 74세까지 살았다. 위티는 보일이 인삼을 애용했

으며 “인삼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상에서 보내온 

약이”라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보일은 왕립학회의 창립 멤버였기에 당시 뜨거운 주제였던 

인삼에 대해 물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임원을 지냈으며 예수회의 중국 선교를 열렬히 지원

했던 이력으로 미루어 동인도회사가 특별한 사무역품으로 

취급했던 고려인삼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

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보일이 애용했다는 고려인삼은 당시 

영국에서 고관대작 사이에 선물로 쓰였으며 시장에서는 엄

청난 고가에 거래되던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부유

한 아버지를 두었던 보일에게 인삼 대금은 큰 문제가 아니었

으리라.

설혜심 님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서양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삼의 세계사>를 비롯해 <소비의 역사> 

<온천의 문화사> 등 여러 저서가 있다.

<런던 왕립학회의 역사>(1667)에 실린 

영국 왕립학회 출범 삽화. 학회의 설립을 

승인하고 후원해준 찰스 2세의 흉상을 

중심으로 학회 초대 회장인 수학자 

윌리엄 브롱커 자작(왼쪽)과 프랜시스 

베이컨(오른쪽)이 등장한다. 

출처: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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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emiah Grew, Musaeum Regalis Societatis 

(London, 1681),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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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5 좋은날맛있는음시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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